
수중발파용 구조체를 이용한 수중 발파 방법
1)김영근,  2)김승곤,  3)우주식

1. 서론

일반적으로 하상이나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박 등이 통행하는 수로 또는 항만을 
구축할 때는 수중 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되며 이 때 수중에 암반이 존재하는 경
우 이를 폭약을 사용하여 파쇄하는 데 이를 수중발파라 한다.

수중발파 방법 중 수중천공발파의 경우 바지선 상부에 천공장비를 위치시켜 천공 후 전
문 잠수부에 의한 장약, 결선 후 점화를 시켜 발파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사용
하는 폭약은 사압(Dead pressure) 현상 등으로 폭약이 불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다
이너마이트 등과 같은 고성능 폭약이 사용된다. 이러한 고성능 폭약은 위력이 강하고 사압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마찰 및 충격에 반응하여 폭발 할 가능성이 
있어 작업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또한, 기존 수중천공발파공법은 잠수부에 의한 장약 작업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계가 불량하고 유속이 빠른 장소에서는 작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중발파 시 마찰이나 충격에 예민한 고성능 폭약을 노천발파에 사용하는 에멀젼
계 폭약 및 ANFO로 대처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바지선 상부에서 천공, 장약, 결선 등의 일련의 수중발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존 수중발파 공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중발파 방법을 연구하였다.

2. 기존 수중발파공법

2.1 기존 수중발파의 종류

수중발파의 종류는 수중부착발파, 수중현수발파, 수중천공발파 등이 있고 현재 수중천공
발파공법을 주로 수중 암반의 파쇄에 적용하고 있다.

2.2 기존 수중천공발파의 작업 순서

1) 천공

기존의 수중 천공 발파 방법에서 천공은 바지선 상에서의 천공방법과 자양식 플랫폼
(Self-Elevating Platform, SEP)에서의 천공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바지선
을 앵커로 고정하여 천공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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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대학교 자원 ∙ 에너지 공학과 교수
3) 기흥산업 대표



2) 장약

기존 수중발파에 적용 가능한 폭약은 노천발파에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의 경우 수중에
서 폭발충격압으로 사압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 잔류약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밀
도는 1.2 이상, 폭속은 5,500m/sec 이상, 내수성이 우수하고, 취급성이 좋은 폭약을 사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NG 계열의 폭약이나 에멀젼계 폭약이라도 기존보다 몇 
배 정도 임계압력이 높은 예감제를 사용한 폭약을 주로 이용한다. 기폭 시스템은 바지선상
에서 전폭약포 제작과 결선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바지선 위에 많은 전기 장비 등이 위치하
고 있어 누전의 위험성이 없고 결선 작업이 신속하고 용이한 비전기식 System을 주로 적용
한다. 또한 수심이 깊어 질 수록 작업 환경이 열악해 지며, 장약 작업을 실시하는 잠수부의 
시야 확보와 거동의 불편함에 의한 불폭 및 침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전폭약포
에 삽입하는 뇌관의 수는 최소 2개를 사용한다. 수중발파의 장약은 노천발파와는 달리 잠수
부에 의한 수중작업에 의존하므로 수중에서의 시야 확보와 조류의 흐름에 의해 작업이 지장
을 받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미리 약포를 장약하고 가능하면 케이스 내부에 전색도 
병행하여 제작한 후 잠수부에 의해 수중에 잠수 후 기 제작된 플라스틱 장약 케이스를 천공 
내부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장약하는 플라스틱 케이스는 내부의 폭약이나 전색
물이 항상 해수나 담수 등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폭약포 제작 시 사압 현상이 발생하여 
잔류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한 바와 같이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성능 폭
약은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기폭될 수 있고 단가도 고가이다.

3) 결선

기존 수중발파의 결선은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잠수부에 의한 수중에서의 결선보다 
수면 위 바지선 상부에서 실시한다.

4) 점화 및 발파 작업

점화 후 폭약이 폭발하여 암반을 파쇄하면 수면에 파동이 보이고 수면 위로 수중 기포의 
발생과 함께 발파가 이루어진다.

5) 발파 결과 확인

발파 결과 확인은 GPS 장치로 수심을 확인하는 방법과 잠수부의 투입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하며 발파 후 부유물이나 조류로 인한 시야 확보가 불가한 경우 하루 정도 경과한 후에 
잠수부에 의해서 또는 수중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파 후 파쇄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3. 개선 수중발파공법

3.1 개선 수중발파공법 소개



3.1.1 기존 수중발파공법 종류 및 문제점

기존의 수중발파공법은 수중부착발파, 수중현수발파 및 수중천공발파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각 공법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공법의 수중부착발파는 수중의 암석이나 구조물 표면에 폭약을 부착하여 발파하
는 것으로 천공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파괴물의 파괴범위가 폭약에 아주 근접한 
부분이므로 발파효율이 낮다. 개선해야할 사항은 잠수부가 수중에 잠수하여 폭약을 설치하
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고 발파 효율이 낮으며 잠수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다.

② 기존 공법의 수중현수발파는 수중에 폭약을 매단 형태로 발파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은 폭약을 수중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물이 그 압력에 의해 압축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피파괴
물을 파괴나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기뢰, 어뢰, 폭뢰 등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공법의 개선해야할 사항은 폭약의 폭발로 수중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
쳐 여타 수중발파공법에 비해 피해를 크게 일으킨다.

③ 기존 공법의 수중천공발파는 피파괴물 내부에 천공하여 천공부에 폭약을 장약, 발파하
는 공법으로 수중부착발파나 수중현수발파에 비해 발파효과는 좋지만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
지 않으면 사압 현상의 우려가 있고 고성능 폭약은 마찰이나 충격에 반응하여 폭발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3.1.2 기존 수중발파공법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존 수중발파공법 중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수중천공발파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 다
음과 같다.

① 기존의 공법은 장약 Pipe 상∙하부가 수밀(水密)이 불가능하므로 사압 현상이 발생하
여 폭약이 잔류할 수 있어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고성능 폭약은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기폭될 수 있어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고자 개선 공법에
서는 장약 구조체를 완전 방수하여 노천 발파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 및 기
존 수중발파공법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ANF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과 경제성
이 향상되도록 개선하였다.

② 기존의 공법은 잠수부에 의한 장약을 했으나 개선공법은 바지선 상부에서 천공된 수
중의 암반 천공내부에 케이싱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장약이 가능하므로 작업 위험성이 감
소하고 발파 효율이 증가한다.

③ 기존 공법은 잠수부가 수중에서 장약작업을 해야 하므로 수중 상황(조수 및 유속)에 
따라 작업가능 여부가 좌우되었으나, 개선 공법은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이 가능하므로 잠수
부가 필요하지 않아 인건비의 절감 효과와 시공성이 증가한다.



④ 개선공법에 사용하는 장약 구조체가 해수 및 담수 등 물에 대한 완전 방수가 가능하
여 육상발파와 동일한 조건 구현이 가능하므로 노천 발파 시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 및 
ANFO 사용이 가능하고 분산장약 및 Air-Deck 공법 등의 각종 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3.2 개선 공법 소개

3.2.1 개선 공법 개요

본 공법은 수중 발파용 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 방법으로 바지선 상부에서 완전 수밀
(水密)이 가능한 구조체를 이용하여 수중 암반에 장약을 하기 때문에 사압 현상 등이 방지
되어 노천발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 및 ANFO를 사용하면서도 수중발파 작업
을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공법이다

3.2.2 개선 공법 내용

① 개선 공법의 구성요소 및 특징

그림 1 수중 발파용 구조체의 구성요소

상기 그림1과 같이 본 공법의 구성요소는 상∙하부가 개방된 Pipe 형태의 관체, 관체를 
밀봉시키는 상∙하부 캡, 폭약을 장약하는 전색부, 하부 캡의 외측 둘레에 판스프링 및 이 
판스프링을 감싸면서 와이어에 의해 판스프링으로부터 분리되는 슬리브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공법의 구성 특징은 상부 캡의 관통구멍을 통해 관체 내부의 뇌관과 연결되는 뇌관 각선
이 상부로 인출되어 장약 및 결선작업이 용이하고 뇌관 각선 외부에 열수축 튜브 설치로 해
수 유입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또한, 수중 암반에 형성된 천공 내부에 관체를 고정시켜 
부력에 의해 발파용 구조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여 폭약이 천공 하부에서 정확하고 안전하
게 발파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하부 캡과 관체 사이에 여러 O-Ring의 설



치와 접착제 도포로 관체를 완전 밀봉하고 관체, 상∙하부 캡, 장약부 및 전색부를 완전히 
일체화 시켜 바지선 상부에서 제작하여 장약 작업이 단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3.2.3 개선 공법의 효과

본 공법은 발파용 구조체를 사용하여 수중의 암반에 형성된 천공 내부에 폭약을 견고하
게 설치 및 고정할 수 있고, 구조체가 물로부터 완전한 수밀(水密)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천
과 거의 유사한 발파환경이 제공되며 그 결과 노천 발파 시 주로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 
및 ANFO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수중발파공법에서 잠수부에 의한 장약이 아닌 바지선 상
부에서 직접 장약이 가능하므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3.2.4 개선 공법 시공 절차



① 준비단계

수중발파가 필요한 암반의 상부에 바지선을 위치시켜 천공장비에 의해 수중의 암반에 필
요 갯수의 장약공을 천공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때 바지선이 적정 위치에 위치하면 바지선
이 천공작업 도중에 조류 등에 의해 이동하거나 상하로 유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필요가 있
는데 이를 위해 바지선 가장자리에는 각각 고정 빔을 설치하여 수중 저부에 이 고정 빔의 
하단이 닿도록 하강시킴으로써 바지선이 해수면 상에 적정 높이로 고정하게 되어 천공 시 
작업에 안정성을 두게 된다.

② 안착공 형성 단계

바지선의 상부에 위치하는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의 암반에 가이드 케이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암반에 안착공을 형성하는 작업으로써 가이드 케이싱은 이 단계 작업 후 천공 비
트 및 장약구조체가 삽입되는 경로로 사용된다. 수중의 암반에 가이드 케이싱이 안착될 안
착공을 형성할 때에는 내측과 외측에 각각 비트가 형성된 안착공 형성형 비트를 사용하는
데, 이러한 안착공 형성용 비트는 정회전 시에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 비트가 외측으로 돌출
되어 직경이 상대적으로 큰 안착공을 형성하고, 역회전시에는 돌출된 외측 비트가 내측으로 
축소되면서 안착공에서 쉽게 제거되는 구조이다.

③ 가이드 케이싱 설치 단계

이 과정은 상기 안착공 형성 단계에서 형성된 안착공에 가이드 케이싱을 하강시켜 안착
시키는 단계로써 안착공을 형성한 안착공 형성용 비트 및 로드의 외주면을 따라 가이드 케
이싱을 하강시킴으로써 안착공의 상부에 가이드 케이싱을 위치시킨 다음, 공구를 역회전시
켜 돌출된 외측 비트를 내측으로 축소시킨 다음 가이드 케이싱을 하강시켜 가이드 케이싱의 



일단을 안착공에 설치하며, 이에 의해 가이드 케이싱은 다음에 언급하는 천공 비트 및 로드
와 관체의 입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④ 폭약 장전공 형성 단계

상기 과정에 의해 안착공에 가이드 케이싱이 안착되고 나면 가이드 케이싱의 내부에 천
공 비트 및 로드를 삽입하여 암반에 일정 깊이의 천공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⑤ 발파용 구조체 설치 및 고정 단계

이 단계는 천공 작업 완료 후 가이드 케이싱에서 천공 비트 및 로드를 제거한 상태의 가
이드 케이싱을 따라 발파용 구조체를 삽입하여 장약하는 단계이다. 바지선 상부에서 상∙하
부 캡과 장약부 및 전색부로 이루어진 발파용 구조체를 조립한 상태에서 가이드 케이싱의 
내부에 삽입한 다음, 긴 길이의 장약봉을 이용하여 발파용 구조체를 천공 내 완전히 삽입되
도록 밀어 넣고 정확히 장약된 것이 확인 된 다음, 와이어를 당겨 하부캡의 외부에 판스프
링을 감싸고 있는 슬리브를 제거함으로써 여러 개의 판스프링이 탄성력에 의해 외측으로 펼
쳐 지는데 이 판스프링은 천공 하부에 밀착되고 이에 의해 관체가 부력에 부상되지 않고 천
공 내부에 고정되는 역할을 한다.

⑥ 점화 및 발파 단계

폭약 장전공에 장약 구조체가 정확하게 삽입되어 고정되고 나면 가이드 케이싱을 제거하
고 바지선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점화 및 발파를 실시한다.

4. 개선 수중발파공법을 적용한 시험발파

본 현장의 수중 암반 굴착은 중추(10ton 및 20ton)에 의한 쇄암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
으나 시험 시공 확인 결과 쇄암 준설 공법은 원 설계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 
방안으로 수중발파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본 현장의 시험발파는 기존의 수중발파
공법인 잠수부에 의한 장약 공법이 아닌 전기한 개선 수중발파용 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
공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4.1 현장 개요
공 사 명  00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 행 처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항만청
시 공 사  00건설
위    치  00도 00군 00읍 일원



4.2 현장 암반 특성

본 지역의 기반암은 장항각력암으로 시대적으로는 중생대 쥬라기 말에서 백악기 초로 추
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기원의 각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각석은 
직경이 일정치 않은 상태로 각력 중 최대 직경이 50cm이상에서부터 최소 2m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5cm 내외이며, 전반적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보이
고 있다. 각력은 편마암, 화강암, 편암, 석영, 장석, 규암 등으로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석재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각력의 틈 
사이를 충진하고 있는 교결물질은 암석을 적색으로 보이게 하는 점토광물과 0.1mm내외의 
석영입자 및 녹니석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방해석 광물이 관찰되기도 한
다. 암반의 강도는 연암에서 경암까지 구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4.3 발파지역 주변 현황

본 현장 수중발파 구역 주변의 보안물건은 민가 주택, 제련소 연돌, 공장, 접안시설 및 
물양장 외곽시설 등이다.

표1 현장 전경 및 시험발파 지역 위치도

현장 전경 시험발파 지역 위치도



표2 현장 주변 주요 보안물건 현황
보안물건 종류

현장과 

최단 이격거리
형태 및 규모

발파 시 

고려사항
전       경

민가 주택 233 m

조적조

단  층

발파진동 및 

소음

제련소 연돌 300 m 조적조
발파진동 및 

소음

공 장 320 m

조립식

단  층

발파진동 및 

소음

남측 접안시설 현장 내 철근 콘크리트 발파진동

서측 접안시설 현장 내 철근 콘크리트 발파진동

북측 외곽시설 현장 내 방파제 발파진동



4.4 시험발파 설계

1) 천공

시험발파 시 천공은 소형 바지선 상부에서 공압식 Crawler Drill을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다.

표3 천공 장비 전경

천공 작업 전경 - 1 천공 작업 전경 - 2

2) 시험발파 설계

① 노천발파의 경우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에서 비장약량을 0.30~0.35
 적용하여 암반 발파 설계를 하고 있으나, 수중발파의 경우 수압과 진흙층 및 암석층
을 고려하여 비장약량을 1.00 이상 설정하여 설계를 한다.

② 만약 수중발파에서 비장약량이 부족할 경우 발파의 실패를 야기하여 다음 발파를 위
해 재 천공 시 이전 발파로 인한 암반의 교란 등으로 인해 천공작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천공 후 장약 시 천공 내부의 불규칙한 형상으로 인해 장약작업도 곤란해진다.

③ 따라서, 상기와 같은 수중발파의 특성상 노천발파에 비해 현저하게 비장약량을 증가
시켜야 하므로 천공경을 132mm로 증가시켜 천공을 하도록 설계 하였다.

3) 시험발파 장약 및 천공제원 

구    분 설 계 제 원

천 공 경 132 mm 132 mm

천 공 장 3.00 m 3.00 m

수중 벤치 높이 2.50 m 2.50 m

저 항 선 1.50 m 1.50 m

공 간 격 1.50 m 1.50 m

공당 장약량 6.00 kg 6.00 kg

지발당 최대 장약량 12.00 kg 6.00 kg

사용 폭약 NewEmulite 200 50mm



3) Casing 설치 4) 천공 작업

1) 침수 시험 - 1 2) 침수 시험 - 2

4) 시험발파 방법

시험발파 시 수중발파의 특성상 매회 각각 점화가 어려웠다. 따라서, 점화의 용이성과 시
험발파 자료의 분석을 위해 전기식 다단 발파기를 사용하여 발파를 실시하였다.

5) 시험발파 진행 과정

시험발파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중발파용 장약구조체 침수시험 ⇛ 바지선 상부에서 천공장비에 의한 케이싱 설치 ⇛ 
천공작업 ⇛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 구조체 제작 ⇛ 장약 구조체 천공 내 장약 ⇛ 장약구조
체의 전색과 별도로 천공 내 전색 추가 실시 ⇛ 장약 및 결선 완료 후 점화 준비 ⇛ 발파 
지역 주변 주요 보안물건에 계측기 설치 ⇛ 발파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5) 장약용 구조체 제작 - 1 6) 장약용 구조체 제작 - 2

7) 구조체를 이용한 장약 작업 - 1 8) 구조체를 이용한 장약 작업 - 2

9) 전색 작업 - 1 10) 전색 작업 - 2



11) 계측 작업 12) 발파 - 1

13) 발파 - 2 14) 발파 - 3

6) 계측 결과

시험발파 시 수중발파의 진동 및 소음 계측은 현장 내에서 7개소, 현장 남측 접안시설 
상부 1개소, 서측 접안시설 인근 1개소, 민가 주택에서 1개소, 제련소 연돌 인근에서 1개소 
등 총 11개소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각 보안물건에서 측정한 발파공해는 
허용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하게 시험발파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7) 시험발파 계측 결과 분석

본 현장 시험발파 시 측정한 자료를 회귀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에서 제시한 국토부 설계식의 경향과 유사한 각 보안물건과 이격거리별 지발당 최대 허
용 장약량의 범위를 보였다.



8) 시험발파 후 수중 암반 파쇄 결과

시험발파 후 수중 암반의 파쇄 결과는 준설을 통하여 수중 발파의 파쇄 및 굴착 상태를 
파악한 결과 양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1) 기존 수중천공발파 공법에서는 잠수부를 투입하여 발파작업을 진행하지만 본 개선 수
중발파공법은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구조체를 이용해 가이드 케이싱
을 따라 장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본 개선 수중발파공법은 장약 구조체가 물에 대한 완전한 방수가 가능하도록 상∙하부 
캡을 장약관체에 접착물질을 사용하여 밀착시켰으며 또한, 장약 구조체 외부로 노출된 뇌관 
인출 부분의 수밀을 위해 다수의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탁월하여 장약 구조체의 완전한 수밀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3) 본 개선 수중발파공법은 장약 구조체의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노천발파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에멀젼계 폭약 및 ANFO를 수중발파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하였다.

4) 본 개선 수중발파공법을 현장에서 적용시켜 시험발파를 실시한 결과 기존 수중천공발
파와 거의 동일한 파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따라서, 본 개선 수중발파공법은 수중상황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장약 구조체
의 물에 대한 완전 수밀이 가능하여 에멀젼계 폭약 및 ANFO 폭약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수중발파공법에 비해 경제적이고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영근, 우주식, 2013, 수중 발파용 구조체 및 이를 이용한 수중발파 방법, 대한민국 
특허청

2. 테라 엔지니어링 기술사 사무소, 2013, 00항 물양장 시험발파 및 수중 암반 발파 공
법 검토 보고서

3. Kenfketcher. Mike Briggs, Rob Grant, Deepwater Blasting in the River Nile in 
southern Egypt, ISSE.

4. Olofsson, S.G., 1991 Applied explosives technology for construction and mining, 
Noraboktryckeri AB, pp. 278~293 

5. ISSE,  1998, Blasters' Handbook 17th Edition, ISSE, pp. 181~193.
6. 기경철, 김일중, 2002, 산학인을 위한 발파공학, 동화기술, pp. 181~193.
7. 편집부, 1997, 새로운 발파기술, 원기술, 서울, pp. 295~311



8. 정민수외, 2004, 수중발파 사례 연구, 대한화약발파공학회, pp57~64.
9. 안봉도외, 2007, 에멀젼폭약을 사용한 수중발파 사례, 대한화약발파공학회, pp71~77
10. Langefors, U. and B. Kihlstronl, The modern Technique of Rock Blasting, Third 

Edition, pp. 332~360.
11. 김재극, 1992, 산업화약과 발파공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